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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은 보도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해드렸습니다
설 명절 고향가는 길은 쉐보레와 함께!

- 한국지엠, 20-24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설 연휴 특별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안전하고 즐거운 장거리 여행을 위한 쉐보레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 유용해
2012. 1. 19
설 명절을 앞두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이라면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점검 서비스를 통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 여행길을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차종별 유용한 팁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 한국지엠, 2012 설 연휴 특별무상점검 서비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쉐보레 및 알페온 차량 보유 고객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실시하는 ‘설 연휴 특별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점검 서비스를 통해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 점검 및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보충,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등을 제공하며, 귀성길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실시한다.
2. 쉐보레와 함께 안전하고 안락한 고향길 
한국지엠 차량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획득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국내외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서 전 차종이 최고 등급을 석권하며 우수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쉐보레 차량의 최신 주행안전시스템과 차선이탈 경고장치는 장거리 주행 안전성을 책임진다. ‘최첨단 전자식 주행안전시스템(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은 겨울철 눈길, 빙판길과 같은 위험 상황이나 갑작스런 장애물에도 제동력과 구동력, 조향장치의 종합적인 제어를 통해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주행을 유지시킨다. 이 시스템은 쉐보레 크루즈,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및 알페온에 기본 적용되어 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 운전 등으로 주행 차로를 벗어날 경우, 계기판에 지시등이 깜빡이고 경고음을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이며 센터스택 하단의 해당 버튼을 누르면 작동한다. 동급 최초로 중형차 말리부에 적용됐으며, 2012년형 알페온에도 채택됐다.
또한 크루즈, 말리부, 알페온 등에 적용되는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TPMS,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은 각 타이어에 부착된 공기압 모니터링 센서가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를 감지해 계기판 경고 문자와 함께 저공기압 타이어 위치를 알려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장시간 탑승에 실내공간의 편리함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말리부는 탑승자의 몸을 감싸주는 버킷타입 시트 적용으로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줄이는 것은 물론, 운전석과 동반석에는 동급 최초로 12방향 파워시트(4방향 전동식 요추받침 포함)가 적용되어 편리함을 더한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경우 동급 최대 길이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안정된 승차감과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자랑하는 7인승 올란도가 안성맞춤이다. 특히, 올란도는 1열부터 3열까지 좌석을 극장식으로 설계해 탑승객 모두가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장거리 운행 시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은 탑승자의 피로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거나 라디오, 음악을 들을 때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동급 최고의 정숙성을 자랑하는 알페온과 말리부 외에도 SUV 캡티바는 흔히 SUV는 정숙하지 않다는 편견을 깨고 조용한 실내를 자랑한다. 동급 최초로 차음유리를 기본으로 적용해 엔진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차체 전반에 흡음재 및 차음재를 효율적으로 적용해 엔진 소음, 노면 소음, 풍절음을 억제했다.
또한 알페온과 말리부에 적용된 ‘이오나이저(Ionizer) 공기청정기’는 실내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20분 내에 80%이상 정화시켜주는 동시에 미세먼지, 세균, 냄새 제거는 물론 음이온과 향기까지 발산해 장거리 주행 시 상쾌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3. 넉넉한 적재공간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필수
가족 구성원의 수뿐만 아니라 적재물의 양도 고민거리가 되는 귀경길에서 쉐보레 차량은 넉넉한 실내와 트렁크 용량은 물론,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염려를 덜어준다. 중형차 말리부는 동급 최대 크기인 545리터 트렁크를 제공하며, 쉐보레 전 차종에 적용되는 6:4시트 폴딩 기능으로 자유자재로 적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7인승 다목적 차량 올란도는 2열과 3열 좌석을 모두 접으면 동급 최대 1,594리터의 화물 적재공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말리부와 올란도의 시크릿 큐브, 아베오의 스마트 박스로 대표되는 쉐보레 차량의 독창적인 실내 수납공간은 가족여행에 편리함을 더한다. 특히 아베오는 소형차임에도 센터페시아 양쪽에 배치된 수납공간인 커플 포켓, 센터페시아 아래 부분의 토글 포켓과 카드 홀더, 앞좌석 중앙 상단의 탑 포켓, 시트 포켓, 도어 포켓, 코인 홀더 등 숨겨진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였다.
즐거운 가족 여행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빠질 수 없다. 말리부와 알페온에 적용된 넥스트 젠(Next Gen)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대 11개의 스피커와 8채널 외장 앰프를 탑재해 5.1채널DVD의 놀라운 사운드 제공하는 인피니티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어울려 움직이는 공연장을 연출한다.

풍부한 사운드의 즐거움은 소형차 아베오에서도 누릴 수 있다. MP3, 아이폰, CD, USB 등이 모두 사용 가능해 탑승자 누구나 자신의 멀티미디어 기기를 연결,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으며 총 6개의 스피커는 깨끗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더한다.
* 하기 첨부 참고자료: 귀성길 차량 자가점검

※ 문  의: 한국지엠 홍보실(☎ 02-755-4044, 4048)

※ 웹사이트: http://media.gm-korea.co.kr

※ 블로그: http://blog.gm-korea.co.kr
◈ 참고자료: 귀성길 차량 자가점검
· 첫 번째 우선 점검은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자동차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차량점검은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점검 대상과 방법을 알아두어도 유용하다.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는 차량 운행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품인 만큼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엔진과 브레이크 작동 이상 현상은 없는지, 이상 경고등은 뜨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상태 등을 체크하면 된다. 타이어 마모는 타이어 옆면의 삼각형 표시를 따라 있는 홈 안 돌출부위를 타이어 표면과 비교해 1mm정도 남아있으면 마모 한계선이 다 된 것이므로 교체를 판단하면 된다. 
·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도 확인!

귀성길에는 장시간 차량 정체를 겪기 쉽기 때문에 엔진 과열에 대비해 냉각수 점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냉각수의 색은 정상인지, 냉각수의 양은 L과 F사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냉각수 양을 확인할 때는 시동 걸기 전에 하고 주행 후에는 압력이 차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브레이크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증발이나 감소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조금 줄어있거나 계기판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엔진오일 점검은 ENG OIL이라고 표기된 오일 게이지를 확인해서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F와 L사이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변속기 오일 또한 A/T OIL로 표기된 게이지를 확인하되, 오일 양은 냉간 시와 주행 후 차이가 있으므로, 10분 이상 주행한 뒤 평지에 주차하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 각종 벨트, 비상용 공구도 꼼꼼이!
장거리 주행 전 각종 벨트 손상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평소 시동을 걸 때 심한 소음이 느껴질 경우 벨트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시동을 끄고 벨트의 장력을 점검시 공구로 벨트를 눌러보아 10mm정도 눌러지면 정상이다. 벨트 손상 시 주행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 주기에 맞춰 교체가 필요하다. 

각종 램프 작동 여부 및 삼각대 등의 비상용 공구 여부 역시 다른 운전자와 원활히 교신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사전에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삼각대는 주행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정차했을 경우,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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